
남을까 보트를 준비할까,

송인수 교사- / 2003.07.01-

요즘 오늘날 우리의 학교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합니다 적지 않은 국민들은 공교, .

육을 침몰하는 거대한 타이타닉호 로 생각해서 이 침몰하는 선박에서 자녀를 탈출시키기,‘ ’

위해 교육이민 이나 조기유학 이다 대안학교 같은 구명보트를 띄우느라 분주합니다 저, .‘ ’ ‘ ’ ‘ ’

와 절친한 어느 교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요즘 좀 살만한 집 치고 자녀의 교육 문제로,

인해서 조기 유학을 생각하지 않는 집이 없다 아내와 자식을 떠나보내고 기러기 아빠로 사,

는 사람이 교회 내에서도 적지 않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사대회 때 한 강사는.

지금 공교육에 자녀를 맡기는 국민들은 유학을 보낼 엄두가 안 나는 서민 이든지 아니면,‘ ’

그래도 우리 공교육을 지키기 위해 남아있는 양심적인 시민 이든 둘 중 하나라는 말을 했‘ ’

습니다 지나친 단순화라고 말하기에는 상당한 진실을 품고 있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. .

기독교사들이 보더라도 우리의 교육은 정말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자.

녀를 좀더 안전하고 질 높은 교육을 가능케 하는 곳으로 옮기고 싶은 부모의 마음도 이해합

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우리나라 이상의 부모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. 90% .

공교육에 문제가 있다면 이 거대한 타이타닉호의 침몰 앞에서 무력감을 느끼고 그냥 죽어,

가는 사람을 위로하는 역할만 할 것인지 아니면 아직 남아 있을지도 모를 작은 희망을 찾,

아 몸부림쳐야 할 것인지를 깊이 생각해야할 것입니다.

그 몸부림 이 위기의 한국 공교육 속에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, ?

국민들 보기에 다른 모든 것이 좀 부족해도 내가 자녀를 학교에 안심하고 보낼 수 있겠다고

생각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아이가, ?

좋은 담임 좋은 교사를 만나는 일입니다 시설이 열악하고 환경이 좋지 않아도 그래도 그, . ,

속에서 아이들을 위해 정열을 다 바치고 상황과 조건에 흔들리지 않고 아이들을 위해 최선

을 다하는 교사 아이를 차별대우하지 않고 수업과 생활지도에 성심성의껏 임하는 교사를, ,

만나는 것 그것이 우리 부모들 국민들의 소박한 꿈이요 기대일 것입니다, , .

이런 기대가 옛날 여전 전에는 전교조 선생님들에 의해서 채워졌습니다 물론 국민들의10 .

그런 지지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사상 철학을 전적으로 동의했기 때문은 아닐 것,

입니다 사상적 긴장과 불편함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국민들은 전. .

교조 선생님들을 지지하고 우리 자녀를 전교조 선생님이 맡아주시기를 바랬습니다 그 이유.

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전교조 선생님들만큼은 우리 자녀들을 사랑한다는 믿음이 있었기?

때문입니다 촌지로 아이를 차별하지 않고 정의로우며 야영과 캠프를 떠나고 학급문집을. ,

만들고 아이들의 마음 속 우상으로 자리 잡는 그분들의 열심히 교직 생활하는 모습에 믿음

을 가졌기 때문입니다.

그러나 이제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부모들의 그런 교사에 대한 바램을 채워줄 교사들을.

찾기가 갈수록 어려워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년 기독교사대회를 통해서 전국 초중. 2000

고등학교 여 기독교사들은 무너지는 이 시대 교육을 바로잡고 아이들 세계로 더 깊이3000

들어가기 위해서 좋은교사운동 을 시작하기로 결의했습니다 가정방문을 가고 수업평가를.‘ ’

받고 아이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쉽지 않은 일들에 기독 교사들이 나서고 있습니다 국민, .



들의 교사들에 대한 불신과 절망에 대답하고 교직사회의 건강성을 회복시키고 여러 교육, ,

현안으로 갈등 가운데 있는 교직사회에 평화를 심는 일을 기독 교사들이 하고 있습니다.

우리의 교육계가 어렵더라도 이 공교육을 포기하고 우리의 자녀만을 생각해서 살 길을 내,

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를 주신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아이들을 내가.

다 책임질 수 없어서 이 아이만이라도 책임을 지라는 뜻에 있으므로 우리는 자녀를 성의껏,

지도하되 전체 아이들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고 우리 아이들의 복지와 교육을 위해 기도하,

고 염려해야할 것입니다 정말 이 공교육이 침몰하는 타이타닉 호라서 아무런 가능성이 남.

아 있지 않다면 이 배에 타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죽지 않도록 구명보트를 최대한 확보하,

기 위해서 애써야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배에 아직 가능성이 있다면 다가올 위기에 두려. ,

움을 미리 염려하여 도망가지 말고 이 위기를 수습하기 위해서 배에 남아 있는 모든 사람,

들과 힘을 합해야할 것입니다.

우리는 평범한 시민이기 이전에 이 죽어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의,

복음을 전해야할 기독교인인 것을 잊지 맙시다 다른 모든 사람들을 구하고 최후에 죽어야.

할 사람이 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한다는 영적인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 민족의, ,

교육과 아이들의 장래 그리고 이 시대를 위해서 새벽마다 밤마다 기도하며 주께 나와야, ,

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기억나시면 지금 힘겨운 싸움을 싸우고 있는 현장의 기독교사들.

을 여러분의 기도 시간에 기억해 주십시오.

건강한 크리스천 전문사역자들의 정직하고 명쾌한 삶의 지혜 온누리칼럼 제공! -⌚ ⌜ ⌟


